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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판 일본 과학기술백서의 개요 

일본 정부는 1998년 5월 12일, 「1998년도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1998년판 과학기술백서)를 각의결정하여 국회
에 제출하였다. 

본 백서는 3부로 구성되는데, 제1부에서는 「변혁의 시대에 있어서」라는 제목으로 사회의 커다란 변혁을 향해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에 과학기술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중요한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해외 및 일본의 과학기술
활동상황」에 대하여 각종 데이터,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 제3부에서는 1997년에 정부가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하여 
강구한 시책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백서의 제1부의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변혁을 향해 대응이 요구되는 국내외의 제과제> 

일본은 지금 사회의 커다란 변혁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폐쇄상황의 타파와 활력있는 고령화사회의 구축 등 생활자의 요
청에 대한 대응이, 글로벌한 과제로는 지구온난화와 환경호르몬 등의 지구적·인류적인 과제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변혁의 시대와 과학기술의 역할> 

과학기술의 역할은 점점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기술혁신과 경제발전, 생활자에게 환원되는 연구성과 지구적·인류적 과제, 문화

의 창조) 

한편 국민에게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혼재한다. 프레온에 의한 오존층 파괴와 같이 과학기술이 응용을 통하여 때때로 
당초의 예상을 초월하여 사회에 마이너스면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사회에 받아들이기 쉬워져야 한다
는 점이 요구된다. 

<변혁의 실현을 향한 연구사회의 노력 강화> 

변혁의 시대에 국내외의 제과제는 복잡하다. 세계를 보아도 경제경쟁과 국제적 연계의 양면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관련되는 자는 국내외의 제과제를 개별적인 좁은 과학기술분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과학기술의 시야를 가지며, 

·과학기술면 이외의 대응이나 상황을 토대로 하며, 

·세계적 시야를 가지는 것 

이 요구되며, 제과제의 미래상을 생각한 대응, 즉 「종합적 관점」을 가진 대응이 중요하다. 종합적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
과 연구사회의 상호이해의 증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연구자 중에는 인간이나 사회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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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인데 반해,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연구자는 약 70% 정도로 의식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또 경제적, 사회적 니즈를 연구에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자신의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약 80%가 반영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지만, 소속된 연구분야 전체에서는 약 70%, 연구사회 전체에 대해서는 약 50%라고 하여 서서히 저하하고 있다. 국민의 
요청파악에 대해서도 연구자는 학회와 일을 통하는 등 연구사회 속이나 그 주변으로부터 파악하고 있는 경향도 엿볼 수 있다. 이
들을 토대로 하면 국민과의 적극적 교류·대화와 국민에 대한 정보발신, 제안·문제제기를 통하여 국민으로부터의 요청의 적확한 파

악·명료화를 꾀하며, 국민의 이해와 신뢰, 지지획득에 노력해야 함이 요구된다. 경제적, 사회적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니즈

에 합치된 적확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연구자는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연구목표설정시에 「타분야의 연구」와 「과
학기술면 이외의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 연구자는 약 40%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합적 관점에 입각한 최적 목표설정 하에서 폭넓은 과학기술 지식의 결집·유기적 연계, 유연성을 가진 계획성 있는 노력, 

관계성청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혁의 시대에 있어 창조적, 세계적 성과의 창출이 중요하지만 일본의 
기초연구,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수준은 구미에 뒤떨어져 있다고 연구자는 생각하고 있다. 피인용회수 점유율도 논문수 점유율과 
비교하여 아직 낮아 질적인 면에서 더한층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 의욕있는 연구자와 기업은 활동하기 쉬운 국가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세계에 통용하는 연구운영 하에서 연구자가 모이고 최첨단 과학기술활동이 전개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신의 연구추진에 있어 필요한 연구환경으로서 국가연구기관, 대학에서는 연구비와 연구계획의 유연성, 연구지원자의 증원을 든 
연구자가 많았다.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는 유동적 연구자의 도입에 의한 경쟁적이고 개방적인 연구환경과 조직운영의 유연성, 연구리더에 대한 커
다란 재량권 부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일본도 자국의 독자성도 받아들이면서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손색없는 인간중심
의 유연하고 경쟁적인 연구운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은 독창적인 제품개발을 위해 산학관 연계·교류와 국가의 연구성

과 이전을 기대하고 있다. 국가연구기관, 대학의 연구성과를 특허권 등으로 확보하여 기업화를 의도하는 자에게 원활하게 이전하
는 것은 신산업 창출 등을 촉진하고 기업의 활력확보에 기여한다. 특허출원수가 많은 미국대학에서는 노벨상 수상자도 많고 기술
이전사무소도 가지고 있고 기초연구 등의 연구활동이 개방되어 있어 성과이전에 적극적이다. 이로써 산학관 연계·교류의 촉진, 연

구자의 특허화의식 조성, 지원체제, 관련법령의 정비 등 성과의 사회환원을 위한 더한층 노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연구개발의 활
성화 등을 위해서는 엄정한 연구개발평가가 불가피하다. 현재 「연구평가의 실시에 관한 대강적 지침」에 기초하여 엄정한 평가
를 실시하는 체제정비가 진전중이다. 또 변혁의 시대에 국가의 연구개발과제가 바라는 평가시점으로서 학문적 존중, 과학적 의의
와 함께 경제·사회적 니즈에 대한 대응을 든 연구자가 많았다. 

사회의 요청에 대한 적확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가. 변혁으로 이어지는 우수한 성과의 창출이 가능한가의 관점에서의 평가가 
중요하다. 커다란 변혁을 목표로 해야 할 시대에 연구사회에 요구되는 것은 「변혁의 시대에 있어서의 새로운 창조」이자. 이들
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관점」을 가지고「최적 목표설정과 다분야 연계」를 꾀하는 것. 

·그것을「세계에 통용하는 연구운영」으로 뒷받침하는 것. 

·이들에 대한 확실한 진전을 꾀하기 위해「엄정한 연구평가」를 실시하는 것. 

·국가로서도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까지 2년반을 남긴 오늘날, 변혁의 실현을 향한 노력의 강화가 커다란 과제이다. 변혁의 실현을 위한 노력의 강화가 과학
기술창조입국으로 이어지므로 더한층 노력이 요구된다. 

(科學技術Journal, 1998년 7월호) 

일본의 1998년도 보정예산 중 과학기술관련 경비 

과학기술의 진흥. 정보통신의 고도화를 기둥의 하나로 하는 1998년도 보정예산이 6월 18일 성립되었다. 이 보정예산 중 정부전
체의 과학기술관련 경비는 12개 성처 에서 6,202억엔으로 올라. 단일 보정예산으로는 과거 최대의 규모가 되었다. 이와 같이 과
학기술의 진흥을 중시한 보정예산이 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과학기술창조입국을 목표로 하여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해진「과학기술기본계획」(1996년 7월 각의결정)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에 대
하여 GDP대비율에서 구미주요국과 비슷하게 인상한다는 생각하에. 동 계획에 내건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확충을 꾀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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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각 하에 「과학기술정책대강」(1992년 4월 각의결정) 등에 담겨져 있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조기배증에 대하여 「과
학기술기본계획」의 기간내에 배증을 실현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 이 경우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과학기술관
련 경비 총액규모를 약 17조엔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각의결정된「과학기술기본계획」속에도 명기되어 있다. 과학기술
관련경비는 과학기술진흥비, 에너지대책비 등의 일반회계의 경비와 특별회계로부터 과학기술의 진흥에 기여하는 경비를 널리 집
계한 것이다. 이 중 주요경비인 과학기술진흥비는 과학기술회의의 방침에 따라 관계성청, 산학관 연계에 의한 횡단적·종합적인 연

구를 실시하기 위한 과학기술진흥조정비와 국립시험연구기관의 경비. 대학 등의 연구제에 의한 학술연구를 위한 과학연구비보조
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부터의 과학기술관련경비의 추이는 <표 2>와 같으며, 지금까지 약 9조 6,000억엔이 조치되
어 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책정 후, 최초의 예산편성이 된 1997년도 예산에서는 과학기술관련 경비 전체에서 전년도 대비 
6.8%, 과학기술진흥비에서는 11.9%의 높은 신장을 기록하였다. 

또 재정구조개혁을 위한 3년간의 집중개혁기간의 초년도에 해당하는 1998년도는 일반세출이 전년도 대비 1.3% 감소하는 어려
운 재정사정 하에 관계성청의 노력과 각 방면의 이해와 노력에 의해 과학기술관련경비 전체적으로 1.0%, 과학기술진흥비에서는 
4.9%의 전년도 대비 증액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번의 보정예산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단일 보정예산으로는 과거최대의 
규모가 되어 국가 최중요시책의 하나로서 과학기술의 진흥에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1998년도 당초예산에서의 1%라는 신장율과 재정구조개혁 등을 생각하면, 2000년까지 약 17조엔의 정부연구개발투자
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관계성청이 협력하여 과학기술관련경비의 확보에 노력
하고 과학기술창조입국을 향해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주장된 시책의 착실한 추진을 꾀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에 따라 과학
기술창조입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개발투자액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관계성청의 연계에 의해 연구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꾀하는 등 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성청은 여러 가지 연구분야와 관련시책에 대하여 관계성청
연락회 등을 통하여 성청의 범위를 초월한 연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1998년도 보정예산에서도 최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호르몬이나 다이옥신류의 문제에 대하여 각각의 관계성청연락
회 하에서 연계를 꾀하면서 시책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호르몬문제관계성청연락회의에는 8개 성청이 참가하고 7개 성청이 보정
예산에서 건강영향, 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연구체제의 정비, 조사연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112억엔). 다이옥신
류에 관련되는 조사연구를 위한 관계성청연락회는 5개 성청이 참가하고 있으며, 3개 성청이 보정예산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
다(42억엔). 또 게놈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과학기술회의의 게놈과학위원회에서 장기적인 계획과 중점지침을 책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여 게놈관련연구관계성청연락회에서 관계성청이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1998년도 보정예산에서도 
이화학연구소의 게놈테크놀로지개척혁연구센터의 정비를 위한 예산 등 4개 성청이 시책을 강화하고 있다(87억엔). 그리고 상기
와 같은 연구영역마다의 노력 뿐 아니라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횡단적인 기반정비에 대해서도 관계성청의 연계에 의한 시책
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도 보정예산에서는 온라인으로 최첨단연구정보를 발신·유통하는 혁신적 시스템에 대하여 과학기술청, 문부성이 밀접하게 

연계를 꾀하면서 시스템의 공통적인 부분에 대하여 분담하여 개발하고 있는 외에(37억엔). 관계성청의 협력하에 구축하는, 국립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구개발활동을 총람하는 데이터베이스와 대학 등의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밀접한 연계를 꾀하면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3억엔). 또 21세기의 연구개발을 짊어질 창조성 풍부한 젊은 연구자의 적
극적인 지원·활용을 꾀하는 「포스트닥터 1만명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보정예산에서의 관계성청의 조치에 의해 조기달성에 커

다란 전진을 보았다(984명). 자원이 부족한 일본의 신세기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관계성청의 연계
를 깊이하고 정부일체가 되어 과학기술창조입국을 향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1998년도 보정예산 중 과학기술관련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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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과학기술기본계획기간 중 과학기술관련 경비 추이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1. 1997년도 미국의 과학기술정책동향 

(1) 과학기술정책의 복귀 

냉전종료 후의 미국의 과학기술은 재정균형(세출삭감) 압력 등에 의해 예산축소경향이었지만, 1997년, 정원은「과학기술이 미국
의 국제경쟁력을 구축한다」고 적극적인 산업기술지원을 전개하였고 의회도 양당이 기초연구의 지원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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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8년도 예산에서 (호황에 의한 세수증가가 이유지만) 과학기술예산을 대통령예산안보다 2% 많게 배분하여 기초연구에 적
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2)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중요한 움직임 

① 하원에 의한 과학기술정책연구의 개시(1997년 10월 개시, 1년에 걸쳐 조사할 예정): 하원과 학위원회는 앞으로의 정책방향
에 대한 조사「과학기술정책연구」를 개시하였다. 

② 실적평가: 1993년에 성립된 GPRA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에 의해 정부 기관은 전략계획을 책정하
여 실제의 성과와 계획을 비교하는 실적심사(퍼포먼스 리뷰)가 의무화되었다. 현재는 전략계획 책정단계이며 앞으로의 평가가 주
목된다. 

(3) 기초연구를 둘러싼 움직임 

·기초연구의 필요성에는 당파를 초월한지지 

·피어 리뷰(Peer Review: 동료평가)는 확대 

의회는 대형프로젝트에 회의적이었지만, 105의회(1996-1997년)에서는 차세대 인터넷, 인간게놈, 우주정거장 등의 프로젝트
가 지지를 받았다. 

2. 연방과학기술예산 동향 

(1) 1998년도 예산 

호황의 경제에 의한 세수 신장 때문에 과학기술예산(추정)은 763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4% 증가하였고 대통령의 요구(예산교
서)에 비해서도 15억 달러가 상승하였다. 군사관련은 410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3.1% 증가, 비군사관련은 353억 달러로 5.4% 
증가(예상인플레이션율 2.5%)하였다. 

(2) 1999년도 예산안 

대통령 예산교서(1998년 2월에 의회에 송부)에서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모두에 두터운 배려가 있었으며, 과학기술예산은 782
억 달러(20억 달러 증가, 전년도 대비 2.6% 증가)였다. 고어 부통령은 「주요 민생 R&D 지출에 대하여 역사상 최대한의 커미트
먼트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은 예산 중점항목으로 「미국연구기금(Research Fund for America)」을 제안하고 
비군사 R&D 연구예산의 안정적인 증강을 제안하고 있다. 

(3) 1999년도 예산의 행방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는 대통령의 R&D관련 예산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판하고 있다. 

① 불확실한 자금원: 미국연구기금의 재원으로 담배소송의 화해금을 전망하고 있는데, 정부와 담배회사의 교섭은 결착되지 않고 
있다. 

② 장기적 비젼: 「(정부예산요구는) 장기적 비젼이 부족하다. 예산 증가분은 엄선된 분야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 

3. 정부의 관민연계촉진책 등의 실적 및 성과 

·연방정부 소유기술의 라이센스(건수 통계는 없음): 연방연구소기술이전협회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연구개발계약(CRADAs): 1994년에 누계 2,607건. 1995년에는 기업의 독점적 라이센스 실시가 가능해지고 절차도 간소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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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SBIR): 일정 성청은 연구위탁의 일부분을 중소기업에게 하는 제도로 1997년에 총 10억 달러 전망 

·첨단기술프로그램(ATP): 後述 

·제조기술보급프로그램(MEP): 성과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없지만 소관하는 상무성은 매상증가 등의 성과가 있다고 발표 

4. 첨단기술프로그램(ATP)와 그에 대한 평가 

(1) ATP의 개요 

위험은 높지만 미국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기업보조금이다. 보조율은 최대 50%이다. 1990년 시작되
어 1997년말까지 352건이 채택되어 233건이 단독기업, 119건이 공동연구이며, 참가기관은 840개, 보조액은 11억 5,100만 달
러로 기업부담은 11억 7,200만 달러이다. 

(2) ATP의 평가 

①상무성의 평가 

상무성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보조금 채택이 이루어지면 개발을 실시하였다는 기업이 40%임 

·조사대상 286개 기관 중, 78%가 기관과의 협력이 유용하였다고 함. 

· 상기 외에 채택에 의해 프로젝트의 신용도가 높아졌다는 회답이 많음. 

② 의회 일반예산국(GAO)의 평가 

평가의 관점은「보조대상자는 ATP에 채택되지 못한 경우에는 자비로 연구를 하는가」「ATP의 목적인 연계촉진 등은 달성되었
는가」이다. 그 결과는 

·민간만으로 「가능한 프로젝트」「불가능한 프로젝트」의 쌍방이 ATP에서 이루어지며, 

·ATP비채택된 반 수가 기업만으로 실시되었고, 반 수가 중지로 나타났다. 

·공동연구의 3/4 이상의 ATP에 신청하기 위해서 협력하였다고 대답하였다. 

5. 대학에서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상황 

대학기술관리자협회(AUTM)는 기술이전은 2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공헌과 18만명의 고용을 매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
다. 1998년 2월의 AUTM의 「1996년 라이센스 서베이」(미국, 캐나다의 173개 대학으로부터의 회답)에 따르면. 

·연구비 총액은 214억 달러, 그 중 연방정부로부터 139억 달러. 산업계로부터 19억 달러. 

·1996년에는 248건, 1995년에는 223건의 起業 달성 

·2,741건의 라이센싱이 이루어졌고 대상의 64%는 중소기업이다. 라이센스 수입은 5.9억달러 

·12,951건의 라이센스 옵션이 현재 유효. 1996년에 248억 달러의 경제활동이 학술기관으로부터의 라이센스에 의해 초래되었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8-M08-009.HTM (6 / 13)2006-05-08 오후 4:02:42



과학기술정책 Vol.8 No.8 009

고, 212,500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기술이전오피스(TLO)의 과제로는 그의 발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다. 

·초기(1980년대초): 발명의 파일화. 지적재산관리(의 적정화 및 철저) 

·차기(1980년대말~): 라이센스화의 촉진. 시장조사. 적정한 대가설정의 추진 

·최근: TLO 자신이 벤쳐의 창업을 지원하고, 벤쳐 캐피탈에 사업설명까지 한다. 

(工業技術, 1998년 6월호) 

영국의 과학기술정책동향 

1. 영국의 과학기술정책 

(1) 기본정책 

기본정책은 1994/5년의 제1회 기술예측조사의 결론으로 얻어진 원칙에 기초를 둔다. 본 조사는 15개 기술분야에서 산학관의 참
가에 의해 실시되며, 활동목표의 우선순위와 방침제언에는 산학관에서 컨센서스를 모으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의 방향성은 
1993년의 과학기술백서에 그 출발점이 있으며, 「과학기술은 영국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공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다. 즉, 

·자원배분에서는 과학적 중요성과 더불어 실용화 가능성을 배려한다. 

·(테마의) 우선순위는 연구의 사용자와 공급자의 토의에서 검토 

·산학관의 상호이해와 연계를 더욱 강화. 단 흥미본위의 연구활동도 보호한다. 

(2) 과학기술정책의 목표와 우선사항 

기술예측조사로부터 얻어진 우선활동은「통신기술과 정보기술」,「바이오와 유전자」,「재료」,「센서, 자동화기술 등」,「환경
과학, 공해제어기술, 제품리사이클 분석 등」,「신기술이 미치는 인류에 대한 영향의 이해증진」,「질높은 생활의 확대를 위한 기
술 등」이다. 

(3)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개요 

1996/1997년도에 총액추정치는 51.27억 파운드(그 중 EU연구개발에 대한 기여분 추정 3.42억 파운드)이며, 민생은 35.82억 
파운드, 군사는 22.04억 파운드이다. 군사비율은 36%로 10년전의 46%, 5년전의 44%에서 계속 감소하였는데, 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민생예산은 연구협의회(後術) 예산이 증가기조에 있고 각 성청의 역할은 저하하고 있다. 이것은 연구개발체제가 
성청마다 분산된 형태이기 때문이며, 점차로 중앙집권화되었기 때문에 對산업에 대한 지원이 산학협동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중점
을 옮겨갔기 때문이다. 

2. 연구개발의 추진체제 

(1) OST와 전체기구 

종래의 영국의 연구개발체제는 각 성청의 정책적 필요성에 다른 자유방임성과 분산성의 색채가 강하였다. 1992년, 과학기술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내각부 내에 과학기술오피스(OST)가 신설되었다. 동시에 교육과학성의 소관이지만 독립성
이 강한 조직으로 연구지원정책을 실시해 온 연구협의회(RC: Research Council)는 OST 소관이 되었다. 1995년, 과학계와 산
업계의 연계를 촉진할 목적으로 OST는 무역산업성(DTI)에 흡수되었다. 동시에 기술예측의 실시에 따라 산학관의 합의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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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둔 당면한 기본정책과 우선과제가 확립되어 연구실시주체와 예산배분은 일반성청에서 연구협의회와 고등교육카운슬로 중점
이 옮겨졌다. 

(2) 연구협의회와 고등교육지원카운슬 

이 두가지는 별도의 독립된 입장에서 대학 등의 연구를 지원한다(「양륜지원체제」로 불리운다). 연구협의회는 프로젝트신청에 
지원을 한다. 고등교육지원카운슬은 연구자의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며 균일평등을 지향하며 논문심사에 기초한 연구능력을 가미

하여 자금을 배분한다. 

3. 주요 연구개발지원책의 동향 

LINK 프로그램은 산업계와 정부기관의 파트너쉽을 강화하면서 기술예측조사로 명확해진 국가의 미래의 니즈에 대응하는 연구개
발(경쟁전단계)에 대한 지원조치이다. 발족후 10년 동안 850건의 프로젝트, 총비용은 4.3억 파운드로, 정부와 민간이 반반씩 부
담하고 있다. 전체 참가기업은 1,300개사(그 중 중소기업은 700개), 대학 등은 195개 기관이 참가하였다. (工業技術, 1998년 6
월호) 

독일의 과학기술정책 

1.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침 

(1) 연방정부의 기본적 방침 

독일에서는 정부가 기술의 방향을 설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학계와 산업계에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맡기고 환경정비에 전념하는 
방침이 지지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관지원」으로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연구테마와 연구비의 용도에 관하여 국가의 제약
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2) 목표 및 달성수단 

독일통일(1990년) 이후에 가장 긴급도가 높았던 것은 구동독의 기술인프라 정비였다. 

(3) 과학기술관련 예산 

독일은 재정 재건 중에 있어 예산총액은 최근 2년 동안에 8% 감소하였다. BMBF(교육연구기술성)의 1998년도 예산안은 전년
도 대비 0.9% 증가(149억 마르크)이지만, 연구부문은 2.5% 증가, 교육은 2.6% 감소이다. 

2. 독일의 과학기술연구개발체제 

(1) 공공연구기관의 개요 

① 헬름호르츠연구센터 

독일의 국립연구센터는 총 16개 센터이며, 인원은 2만 2,000명. 예산총액은 40억 마르크이다. 대량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산업계
에 대한 기술이전이 적다는 비판이 있다. 원래 국가프로젝트 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센터이지만, 연구테마는 에너지와 우주
에서부터 환경, 의료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② 막스플랑크협회 

전국에 75개소의 연구소와 시설(직원 1만 735명. 그 중 과학자 2,724명)이 있으며 예산은 18억 마르크인데 90%를 연방과 州
가 반반씩 출자한다. 운영비의 대부분은 기본지원이며, 예산상의 연구테마에는 제약이 없다. 

③ 프라운호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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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주.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주로 응용연구를 하고 있다(국내에서 44개소. 6,530명. 그 중 과학자 2,767명, 예산 13억 마
르크). 동 협회의 새로운 컨셉트는 아래와 같다. 

·연구 뿐 아니라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시장도입에도 기업의 파트너로서 참가 

·특정용도용 IC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성과의 생산청부까지 손댄다. 

·국외(EU역내, 미국) 전개(미국에서는 BIG3와의 공동연구도 실시). 

④ 블루리스트기관 

공공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정된 기관이다. 현재는 총 83개 기관. 직원 1만 2,000명(과학자는 반 정도). 예산은 총 13억 
마르크이며 정부부담은 반 정도이다. 

⑤ 독일연구협회(DFG) 

주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기관이다. 예산규모는 약 19억 마르크이며 연방 및 주정부로부터 받는다. 

3. 민간연구개발동향 

민간연구비는 1980년대는 2자리수 성장이었지만, 1990년대는 정체(예: 1991년 571억 마르크→1996년 588억 마르크)하였으
며, 연구요원도 감소하고 있다. 연구의 외부위탁도 진행중이다. 

4. 대학에서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대학이 기술이전을 강하게 의식하여 산업계와 협력하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외부자금(14-25%가 산업계로부터)의 총계
는 1980년의 14억 마르크에서 1995년에는 45억 마르크로, 15년 동안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자연과학계 대학에는 기술이전창
구(조직 또는 담당자)가 있는데, 대학과 기업의 연계는 교수들의 개인적인 인맥에 의존하는 부분도 많다. 교수에 의한 컨설팅과 
교수개인이 수탁하는 것도 가능하다(교수가 경비를 대학에 지불한다). 개인 연구소를 가진 교수도 적지 않다. (工業技術, 1998
년 6월호)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1. 과학기술정책 

(1)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본적 방침 

정부는 기본적인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연구팀의 정기적 평가. 수년에 걸친 정부와의 계약을 중심으로 한 연구틀의 부담. 

·교육과 연구를 연결한다. 

·과학인구의 안정을 확보하면서 연구자의 신규고용, 유동성 촉진을 꾀한다. 

·공공기관의 연구성과의 민간이전 촉진. 수단은 기술센터의 설치 및 보조금 등. 

·중요기술(정보, 전자 등)의 개발촉진 

(2) 목표 및 달성수단(연구비, 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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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1979년부터 1993년까지 R&D실행비는 GDP의 1.73%에서 2.45%로 증가하였지만, 1996년에는 2.32%로 감소
하였다. 연구비 지출 중, 기업의 지출은 1995년에 51%가 되어 15년전의 44%보다 증가하였다. 

R&D 관련종사자는 약 32만명으로, 기업 51%, 공공기관 28%, 대학 19% 등이다. 공공기관 및 대학의 평균퇴직율은 2.3%(1997
년)로, 더 많은 새로운 연구자의 고용이 필요하다. 

(3)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개요(1998년 예산) 

문부연구기술성 예산은 414억 프랑으로 민생예산(532억 프랑)의 80%에 가깝다. 연구의 목적별로는「기초지식 확대」,「우
주」,「위생」,「에너지」,「농업」의 순이며, 기초지식확대의 내역은「화학·물리」,「생명과학」,「인문과학」의 순이다. 

2. 공공연구개발체제 

(1) 공공연구기관의 개요 

국가 전체 연구자의 23%(35.397명)와 연구비의 21%(378억 프랑)를 차지한다. 

(2) 과학기술교육 

대학생 중 과학기술부문은 약 20%(30만명)이다. 대학(90개교)의 연구예산의 30%를 공공연구소가 부담하며, 양자는 공통된 박
사학위 교육사이클을 가지며 공공연구소는 연구자를 대학의 비상근 강사로 파견하며, 또한 박사과정 학생을 수입한다. 예를 들면 
CNRS(국립과학연구센터)의 연구유니트 1,307개중, 769개는 고등교육시설에 관련된다. 

3. 민간의 연구개발동향 

연구종사자는 16만명이며 연구자 및 연구엔지니어링은 66,000명이며, 상위 100개사에서 비용의 66%, 연구자의 58%를 차지한
다. 

4. 연구개발지원책 

(1) 연구개발 우대세제 

당해년 연구비와 직전 2년 연구비의 평균 차액(증액)의 50%를 세액공제한다. 1995년에는 3,740개사가 29.42억 프랑의 공제
를 받았다. 

(2) 보조금, 융자제도 

연구개발촉진공사(ANVAR)의 지원금은 13억 프랑으로 그 중 12억 프랑은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지원되었
다(그 중 제조업 68%, 제3차 산업 32%), 피지원분야는 「전자」,「농업·식품」,「정보처리」의 순이다. 

5. 기술이전책 

1980년부터 공공연구와 중소기업의 관계가 강화되어 1983년에는 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의 위탁은 5억 프랑이었는데, 1995년
에는 32억 프랑에 달하였다. 기업과 CNRS(국립과학연구센터)의 계약은 동 기관에서 300건에서 3,800건으로 증가하였다. (工
業技術, 1998년 6월호) 

미국 하원 과학위원회「과학정책연구」보고서 

4월 22일. 「기초과학연구 원조에 있어서의 변함없는 연방정부의 역할」(The Irreplaceable Federal Role in Funding Basic 
Scientific Research)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하원 과학위원회의 과학정책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하원 과학위원회의 과학정책
연구는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포괄적인 장기적 리뷰를 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시작되었다. 동 보고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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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공학의 기초연구는 미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공헌을 해왔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반대급부는 대단히 높다. 그리

고 기초연구투자로부터 오는 국가에 대한 반대급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반대급부보다도 더욱 높다. 기본적 지식의 발전이 널리 보
급되어 장기간에 걸쳐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혁신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주요 연구대학에서 실시되는 기초연구는 전형적으로 인근지역의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메사추세츠주에는 MIT
와 관련해서 연간 530억 달러 이상의 매상을 올리는 기업이 1000개사 이상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벨리와 노스캐롤라이
나주의 리서치 트라이앵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연방정부는 오랫동안 기초연구의 가장 중요한 원조원이었다. 정부원조의 기초연구는 절대량과 연구개발(R&D)활동 전체 중
의 점유율 양쪽에서 민간산업의 기초연구를 상회한다. 정부가 연간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약 630억 달러 중 180억 달러(약 
28.6%)가 기초연구이며, 민간산업은 총연구개발 1,330억 달러 중 불과 80억 달러(약 6%)가 기초연구이다. 

4. 공공원조에 의한 기초연구는 민간부문의 혁신에 있어 중요하다. 민간산업은 기초연구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 제품개발을 목적
으로 한 응용연구의 폭넓은 프로그램 중에서의 「부족을 보충하는 것(fill-in the-gap)」이다. 산업계는 비영리와 공공부문의 기
초연구에 의해 제공되는 혁신적 제조물과 서비스의 지적기반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산업계의 특허에 인용되는 
연구성과의 73%는 정부원조연구에 의한 것이다. 

5. 미국의 과학은 상아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론물리학, 첨단적 물질과학, 또는 분자생물학의 근본적 문제를 탐구
하고 있는 기초연구자조차 그의 일이 새로운 칩이나 복합식 항공기 또는 암치료약 등에 관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를 하고 있
다. 

6. 연방정부의 원조는 연구기관에 대해서가 아니고 직접 정부의 지원금을 경쟁하는 개인 연구자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이들 연구
자는 미국의 기초연구사업(enterprise)을 대표한다. 미국의 기초연구시스템의 본질적인 힘은 엄격한 경쟁에 의한 피어리뷰과정
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원금 배분에 의한 것이다. 

7. 기초연구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미국의 연구기관은 미국의 200개 주요 연구대학이다. 이들 기관은 높은 경쟁에 의한 원조 
배분을 받아 탁월성의 전통과 고도로 훈련되고 동기부여된 Faculty member, Post Doc. Fellow, 대학원생의 Brain Trust 로 특
징지워진다. 연구성과를 널리 보급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대학베이스의 기초연구로부터 광범위한 혜택을 얻기 위해 중요하다. 

8. 1980년의 베이돌법의 성립은 정부원조 수령자가 정부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발명의 타이틀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가능
하게 하였다. 이 법률은 대학의 특허확대와 기초연구기관에서 산업계로의 막대한 기술이전을 장려하였다. 그 결과, 산업계는 대
학 베이스의 연구자와의 협력, 스폰서쉽을 증대시켰다. 몇가지 분야가 베이돌법에서 비교적 도움을 얻는 동안에 하이테크산업은 
특히 주요한 혜택을 받았다. 

9. 잘 매니지먼트된 대학-산업계의 관계는 연구기관과 기업 쌍방에게 혜택을 주는 한편, 사회는 효과적인 기술이전으로부터 유용
한 제품이라는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경제개발위원회(CED)는 이러한 관계가 대학의 기초연구의 첫 번째 사명을 보호하는 가이
드라인에 의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연방정부의 우선사항이 변화하고 있다. 냉전의 종료로 펜타곤의 기초연구에 요구되는 것은 변화되고 수축되었다. 결과적으
로 커다란 연방정부의 연구소시스템의 사명은 변화하여 몇군데의 경우 소멸되고 말았다. 연방정부 연구소는 국방, 보건, 에너지에
서 중요함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 

11. 초등·중등교육 중 과학교육 부족은 젊은 유망한 연구자의 미래 공급면에서 위협이다. 기초연구가 계속적인 사회적 지원을 받

을지는 강대한 기초연구시스템의 혜택을 인식하는 교육있는 選擧民에 달려 있다. 

12. 다른 나라에서도 경제력을 구축할 때 반드시 기초연구 가능성에 투자한다. 기초연구가 지구상에서 자유롭게 보급되는 한, 미
국은 새로운 지식의 실용을 자본화할 수 있고, 균형을 이룬 기초연구의 세계적 확장은 미국경제와 사회전체에 혜택을 줄 것이다. 

(日本學術月報, 1988년 6월호) 

영국, Foresight Program 차기 라운드에 관한 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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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과학기술국(OST)은 1999년 4월에 시작될 예정인 Foresight Program(기술예측프로그램) 차기 라운드의 실시에 관한 협
의를 시작하였다. Foresight Program은 국가 경쟁력의 유지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 및 과학기술의 진전을 예측하여 산학
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우선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Foresight Program 은 LINK 사업과 Foresight 
Challenge 사업과 같은 산학협력지원사업의 기초가 되고 있는 외에, 연구카운슬의 과학연구비보조금의 공모심사 기준도 되고 있
으며, 대학의 연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16개 산업분야별 패널(농업·원예·임업, 화학, 건설, 방위·항공우

주, 에너지, 금융서비스, 식료·음료, 보건·생명과학, 정보기술·전기·통신, 여가·학습, 제조·생산·상업, 해양, 재료, 천연자원·환경, 판

매·유통, 수송)과 전체를 통합한 운영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이들 위원회에 의해 1995년에 정리된 보고서에 기초

하여 제1라운드가 진행중이다. 이번에 OST가 발표한 협의서는 관계성청, 대학, 학협회, 대기업 등 약 100개 기관이 참가한 예비
협의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차기 라운드 운영의 조직과 절차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 있다. 

조직에 대해서는 종래의 산업분야별 패널을 기본단위로 하면서 복수분야에 걸친 사회경제문제를 다루기 위한 테마별 어프로치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프로치에 의한 검토가 필요한 중점테마로서, 「고령화」,「미래도시」,「범죄억제」,
「사회의 통합」,「교육과 기능훈련」,「지속가능한 발전」의 6가지를 들고, 거기에 예를 들면 「미래도시」와 「범죄억제」는 
분야의 틀을 초월한 테마별 패널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협의서는 패널의 토의를 뒷받침하고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폭넓은 참가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라이브러리를 설립하는 것
을 제안하고 있다. 이 라이브러리에는 제외국의 기술예측성과를 포함한 관계 출판물, 경제·기술·환경 등에 관한 데이터, 시민의 의

견 등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의서에 대한 회답은 금년 7월말에 나오고, 10월에는 차기 라운드의 청사진에 제시될 예정이
다. 

(日本學術月報, 1998년 6월호) 

독일 사회민주당, 선거강령에서 5년내 교육·연구비 배증공약 

4월 17일, 임시당대회에서 사회민주당(SPD)은 금년 9월의 연방의회 선거를 향한 연방수상후보로서 니더작센주 수상인 슈레이
더 수상을 정식으로 선출하였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의 지지율은 콜 현 연방수상보다 높아 16년만에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장
악할 가능성도 있다. 연방의회 선거의 전초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4월 26일에 실시된 작센=안할트주 의회선거에서도 사회민주
당이 제1당을 차지하였으며, 기독교민주동맹(CDU)은 득표율이 대폭 하락하였다. 국정에서도 사회민주당은 고등교육대강법 개
정안을 둘러싸고 여당연립정권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교육·학술시책에 대해서도 그의 태도가 주목되는 바이다. 이와 관련

하여 3월 21일 결정된 동 당의 선거강령 중에서 교육·학술에 관한 시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은 개인의 발전과 자기결정에 의한 인생을 위한 기초이다. 교육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다. 더 고도한 교육과정에 들어갈 때 완
전한 기회균등이 보장되어 있는 점이 이에 포함된다. 대학에서의 修學에 들어가는 길은 부모의 재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
다. 우리들은 필요에 따른 적절한 교육지원에 의해 연방장학법의 개혁에 힘쓴다. 수학기간의 단축은 학생이 충분한 금전상의 수학
여건이 있는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사회민주당 주도의 연방정부는 교육지원의 쇠퇴에 제동을 건다. 수학을 위한 재정원조를 
위해 국가가 모든 교육관련 사업을 정리하여 수학기간내에는 모든 학생을 위해 부모의 수입과는 무관한 기본적 지원이 이루어지
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지원으로 보완하도록 한다. 수업료는 거부한다. 

·고등교육의 현대화 

모든 관계자와 함께 고등교육개혁을 하려고 한다. 대학은 다시 학술·사회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독일의 대학은 자율성

과 상호 업적경쟁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수학과정의 긴축이나 수학조직의 개선도 불가피하다. 연구와 교육은 국제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知의 이전을 효율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대학에서 민주
적인 공동결정권도 확대하려고 한다. 젊은 연구자에게 기회를 주고 교육과 연구에서 여성비율을 높이려고 한다. 모든 주에서도 유
자격 직업종사자에게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려고 한다. 계속교육의 지원을 개선하려고 한다. 

·교육, 연구, 학술의 강화 

독일은 아이디어의 공장이 되어야 한다. 기술혁신, 교육, 신기술은 21세기 도전의 사회민주적 대답이다. 사회민주당 정권은 교육, 
연구, 학술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5년이내에 2배로 한다. 새로운 시장을 위한 연구성과의 이전을 촉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들은 관계자 모두와 함께 포괄적 교육개혁을 실행하려고 한다. 이 개혁의 목적은 업적의 확대, 기회균등의 확대, 모든 교육기간에 
동등한 가치를 두는 것 등이다. 우리들은 관료주의를 억제하고 효율과 경쟁을 확대한다. 통제는 적어지고 그를 위해 유연성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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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을 도모한다. 교육시스템의 새로운 기둥으로서 직업계속교육을 설정하려고 한다.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직업생활과 계속
교육간의 밀접한 관계가 불가피해진다. 

·혁신과 신기술을 위한 출발 

우리들은 새로운 기술의 커다란 기회를 이용하려고 한다. 그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는 기술혁신과 기술적 진보를 위한 새로운 의식
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기술혁신을 시작하려고 한다. 바이오테크놀로지, 유전자기술, 신물질, 정보기술, 환경보호기술, 새로운 에
너지시스템, 교통기술에서 독일은 국제경쟁의 선두에 서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 기계제조, 자동차산업과 같
은 독일의 주요산업의 혁신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독일에서 앞으로도 세계최고의 자동차를 생산하려고 한다. 가장 좋은 
약과 가장 성능이 좋은 기계를 만들려고 한다. 앞으로 독일에서도 가장 좋은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성능이 가장 우수한 태양전지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들은 현대적인 노동·생산·서비스라는 컨셉트를 촉진하려고 한다. 「인적자본」의 원조는 앞으로 물적자본 이

상으로 중요해 질 것이다. 

·정보화사회의 기회 활용 

새로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기술의 기회를 활용하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미래의 직업의 장 확보, 가정과 직업의 조화, 환경의 보
호, 知와 정보에 대한 한층 더 좋은 접근이 가능해지고 사회의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에 가장 강하게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자기책임을 가지고 관련되는 능력이 필요하다. 미디어를 취급하
는 능력은 21세기의 직업세계에 있어서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모든 학교의 네트워크화」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다. 

(日本學術月報, 199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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